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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영화 <시크릿 가든(2020)>

작은 꽃가루가 불러오는

큰 괴로움 ‘꽃가루 알레르기’

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봄에만 누릴 수 있는 

특권이다. 하지만, 누군가에게는 알레르기 때문에 바깥 외출마저 삼가야 할 

정도로 몸이 괴로운 계절이 바로 봄이다.

글 편집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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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가루 알레르기 예방하기

- 알레르기 검사로 원인물질과 악화 요인 파악

- 처방받은 약물 규칙적 복용

-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한 꾸준한 치료 병행

- 먼지, 온도의 변화, 담배 연기나 매연, 화장품, 스트레스 피하기

- 주변 청결하게 하기

-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실내는 창문을 닫고,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

숨겨진 정원을 통해 치유되는 이야기

제목부터 익숙한 영화 <시크릿 가든>은 1911년 출간

되어 1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

사랑받아온 클래식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. 프

랜시스 버넷의 『소공녀』, 『소공자』, 『비밀의 화원』으

로 이어지는 3부작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동화가 원

작으로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다.

부유한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서 살던 소녀 메리 레

녹스(딕시 에저릭스)는 부모님이 콜레라로 죽자 이

모부 아치 볼드 클레이븐(콜린 퍼스)경이 살고 있는 

영국의 미슬스와이트로 오게 된다. 부유하고 거대

한 대저택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두운 이

곳은 사람들마저도 우울하거나 아프다. 저택 주변을 

맴돌며 지내던 메리는 떠돌이 개 ‘제마이마’, 이모부

의 아들이자 사촌인 ‘콜린’, 동네 소년 ‘디콘’을 만나

고 이들과 함께 숨겨진 정원을 발견하게 된다. 어두

운 분위기의 저택과는 달리 놀랍도록 아름답고 환상

적인 정원을 통해 하나 둘씩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

나게 된다.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어도 들

어가기 전에 꼭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. 바

로 꽃가루가 일으키는 알레르기다. 꽃가루는 기침 

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하면 피부염도 유발할 

수 있기 때문이다.

미세한 꽃가루가 불러오는 커다란 괴로움

꽃가루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꽃가루

를 코나 기도 등을 통해 들이마실 때 발생하는 알레

르기성 호흡기 질환이다. 때문에 흔히들 꽃가루 알

레르기의 주원인으로 봄에 피는 일반적인 꽃이라 생

각하기 쉽다. 그러나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된 원인

은 누런 먼지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삼나무, 오리나

무, 자작나무 등의 꽃가루로 알려져 있고, 이 꽃가루

는 5월에 많이 발생한다. 이 꽃가루는 너무 작아서 

눈에 잘 띄지 않고 많이 날릴 때만 먼지처럼 보인다. 

4월 말~5월 사이에 핸드폰처럼 어두운 색의 물건을 

몇 분만 바깥에 두어도 표면에 누런색의 뽀얀 먼지

들이 앉는 것을 볼 수 있다. 바로 이 누런색의 먼지들

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의 일종이다. 또한 

이외에도 외래종인 돼지풀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

국화, 과꽃, 데이지, 야생 쑥꽃, 야생 국화 등은 피부

염을 유발하기도 한다.

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, 결막염, 피

부염, 기관지 천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면 물 

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, 연속적으로 재채기하며, 

양쪽 콧구멍이 번갈아 막힌다. 결막염이 생기면 눈

이 심하게 가려워져서 비비게 되고 심한 경우 충혈되

거나 눈곱이 끼기도 한다. 피부염이 생기면 공기 중 

꽃가루가 노출된 눈 주위, 얼굴, 목, 손, 팔 등과 같

은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워지며 전신에 두드러

기가 일어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염이 악화되

기도 한다.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기도가 

좁아져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심

할 경우 호흡곤란이 동반된다. 꽃가루 알레르기는 

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데, 따뜻하고 건조한 오전 

시간이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다. 또한 비바람을 동반

한 천둥이 친 후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.  

64

65

2022  MAY  VOL.409




